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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소재의 한 호텔에서 2월말 열렸던 바

이오젠의 국제컨퍼런스발 코로나바이러스

가 5월 초까지 매사추세츠 주내 4개 카운티

에 약 2만여 감염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

졌다. 

3명의 과학자들은 보스톤 지역에서 초기

에 발생한 772 확진자들의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자적 성질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 매리어

트롱와프호텔에서 발생했던 “수퍼전파 컨

퍼런스”의 광범위한 타격을 측정할 수 있게

됐다. 

연구진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 바이러스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매사추세츠 중에 침투

한 80여종의 바이러스 변이 중의 하나였으며

, 이 슈퍼전파 바이러스로

마지막 남은 진 노래방마저 문닫는다

바이오젠 컨퍼런스 보스톤
2만 환자 감염 초래 

4개 카운티 감염자 772명 바이러스 게놈 분석 
772 감염자 37%가 같은 유전자 형질 보유 
범위 넓히면 2만 훨씬 넘는 감염 초래 했을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올

스턴의 진 노래방(대표 이석근)이 8월 말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다. 지난 92년 노래방

불모지였던 보스톤에 처음으로 등장한 노래

방이었던 진 노래방은 많은 한인들과 미국

인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진노래방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지난

3월부터 영업이 중단됐다. 노래방 측은 무려

6개여월을 기다리며 경제 정상화를 기다렸

지만 앞으로도 4단계 진행 전망이 밝아 보이

지 않는 관계로 결국 폐업을 선택하게 됐다.

이석근 대표는 “언제 영업이 재개 될 지 몰

라서”라고 문을 닫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진노래방의 폐업이 단 하나

의 한인 업체에 그치지 ▶▶3면으로 계속

진 노래방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폐업 
팬데믹에 어려운 한인경제 현 주소 반영 
한인사회 첫 노래방이자 마지막 될 수도 

올스턴 하버드 애비뉴 소재 진노래방이 주정부의 오랜 폐쇄 정책으로 인해 문을 닫는다. 팬데믹 이후 현재까지 올스톤에서 폐업한 첫 한인 비지니스다

▶▶6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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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 NE지역협의회(회장

남일)는 2020학년도 가을학기 개학

을 준비하고 있는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 학교 교장 및 대표자들과 임원

단의 연석회의를 9월 6일(일)에 개

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 가을학기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비대

면 수업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온라인수업과 행정 매뉴

얼 확립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예정

이다. 또한 익숙치 않은 온라인 수

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과 대책도 아울러 논의한다. 

NE협의회 남일 회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더욱이 2

세들의 뿌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학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어

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온

라인 학습 관련 갖가지 문제점과 대

책을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NE지역협의회

회원학교에 지원할 ‘표준교과과

정(영문판), 학습자료 USB, 문화용

품(배너),  한인교육연구 책자,

KF94 마스크(성인 및 아동용) 등의

배부 일정도 결정할 계획이다. 협의

회는 잠정적으로 전달 장소를 렉싱

턴 소재 성요한 교회의 주차장으로

결정하고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NE지역 교장단 연석회의에

서는 ‘Post Corona 시대의 2세 교

육을 위한 한국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책’에 대해 장성철 목사

(보스턴장로교회)의 강연을 듣는

시간도 갖는다.

한편, NE한국학교협의회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줌 미팅

사용 및 활용 방안과 효과적인 구글

클래스, 구글 폼, 카훗(Kahoot)사

용 방법 등 2세들의 비대면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실습

을 하는 교사연수회를 가졌다.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소속 김

소희, 류민희, 박미희, 박현아, 이정

설, 황은하 6명의 교사는 지난 주 미

국 전역에서 개최한 ‘NAKS주최

온라인 교사연수회’에 강사로 초

청되어 비대면 가을학기를 준비하

고 있는 한국학교 교사들을 대상으

로 강의를 하기도 했다. 

뉴잉글랜드 5개 주에 위치한 한국

학교를 회원으로 하는 재미한국학

교 뉴잉글랜드협의회 가입 및 문의

는 전화(508-523-5389) 또는 이메일

(koreanschool.ne@gmail.com)으

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보스턴

협의회(회장 한선우)는 한국 동

화작가 고정욱 씨를 초청해 청소

년 등 차세대를 위한 온라인 강연

을 9월 12일 오후 8시에 개최한다

. 

"통일시대 이후 더불어 살아가

기" 라는 제목의 강연회는 온라인

줌을 통해 개최되며 한인들 특히

청소년들, 어린이들 모두가 링크

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고정욱 작가는 문화일보 신춘

문예에 단편소설이 당선되어 작

가가 되었고, 최근에는 장애인을

소재로 한 동화를 많이 발표했다

. '아주 특별한 우리 형', '안내견

탄실이',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

트'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특

히 '가방 들어 주는 아이'는 MBC

느낌표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에 선정도서가 되기도 했다. 

고정욱 작가의 책은 400만부가

팔릴 정도로 사랑을 받았다. 세상

을 바꾸는 시간을 비롯한 여러 곳

에서 500여회 이상의 강연을 진행

한 베테랑 강연가이기도 하다. 

1. 일시 : 9월12일 토요일 저녁

8시

2. 줌미팅 정보

Topic: 고정욱 작가 강연

Time: Sep 12, 2020 08:00 PM

Eastern Time (US and Canada)

Join Zoom Meeting

https://us02web.zoom.us/j/859

33101513?pwd=V2VOT-

nRDU3A1MkY4VGMweFR0Z

zVyQT0

Meeting ID: 859 3310 1513

Passcode: 12345

평통, 고정욱 작가 초청 
청소년 강연회 

한국 동화작가 고정욱 씨

NE지역 한국학교 교장단 연석회의 개최키로 

8월초 교사연수회에서 이정설 교사가 줌 등의 온라인 교육 방법에 대해 강연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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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한국문화원, 독립운동가 제목의 시
영문 번역 동영상 컨테스트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한국문화원(원장 유희

주, KCSM)은 독립운동가의 이름

을 제목으로 지은 시 12편을 영문으

로 번역했다. 

이번에 번역된 시는 민족문제연

구소에서 발간한 "독립운동의 접두

사"라는 시집 속 최인걸, 주세죽, 여

운영, 이육사, 안창호, 신돌석, 안중

근, 백정기, 안경신, 이상화, 나철,

김상옥 12명 독립운동가 이름을 제

목으로 한 시들이다. 

KCSM 측은 “익히 알려진 독립

운동가를 비롯해 잘 알려지지 않은

분,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가를 골고

루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번역과정에서 맹문재 시인

이 저작권에 관한 도움을 주었고 보

스톤칼리지의 전승희 교수는 번역

을 맡았다. 

KCSM 유희주 시인에 따르면 이

번 번역시가 실린 웹사이트(kore-

anlit.com)에서는 시낭송회 대신 시

낭송 동영상 컨테스트를 진행키로

하고 기부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600이 모금됐다. 

KCSM 은 9월 신학기에 시낭송

동영상 컨테스트를 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영상은 시를 낭송하거

나 공부하는 과정을 재미있게 편집

한 내용 등으로 응모할 수 있다.

KCSM은 유튜브와 웹사이트를 통

해 동영상과 시를 영어권에 알린다

는 계획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로렌스 소

재 가든 하우스도 완전히 문을 닫

았고 많은 한인업체들이 매출저

하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

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

을 겪는 한인경제의 현주소를 반

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992년 로렌스

소재 신신식품을 매각하고 올스

턴 브라이튼 애비뉴 32번지에 노

래방을 오픈해 대대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후 97년 도레미 노래방

이 생기면서 보스톤에서 한류를

전파하는 쌍두마차로 활약했다.

도레미 노래방은 2015년 재개발

로 인해 문을 닫았다. 

2000년 현재의 가위소리 건너

편인 하버드 애비뉴 16번지(16

Harvard Ave., Allston, MA)로

이전해 20년간 노래방을 운영해

왔다. 

진 노래방을 잘 아는 관계자는

진 노래방은 이전 당시를 제외하

고 주 7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문

을 여는 성실한 운영을 했던 곳이

라며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란 외

부적 요인으로 문을 닫게 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26일 지인들에게 노래방 기기

를 건네 주고 있던 이 대표는 “

이제 끝이다. TV는 주변 남미인

들에게 넘겼고 노래방 기기 등은

지인들을 중심으로 매각했다”

고 말했다. 노래방 내부는 몇몇

가구들 외 텅 비어 있었다. 

이 대표는 카운터 옆을 가리키

며 “이웃들 그리고 지인들이 함

께 모여 골프도 보고 풋볼도 봤던

곳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못

할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 

진 노래방은 지난 3월 팬데믹

이전까지 매달 신곡이 뉴욕보다

더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곳으로

유명해 학생들은 물론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찾았었다. 진 노래방

을 잘 아는 이 관계자는 “처음이

자 마지막 한인 노래방”이었다

며 아쉬워했다. 

그러나 진 노래방 이대표는 자

신은 아니지만 “누군가 또 (노

래방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

다. 

editor@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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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멸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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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고법원 우편투표 9월 1일까지 도착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주 최고법원은 우편투표용지

가 상당수 제때 도착하지 않을 것이

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9월 1일 선거

기일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

혔다 

주 대법원 8월 26일 뉴튼 민주당 4

선거지구 예비선거 후보인 레베카

그로스맨을 비롯한 8명이 제기한 긴

급 요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례없는 우편투표 처

리에 문제가 있으며 유권자들의 의

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

며 이 같은 요청을 제기했었다. 

문제는 주 의회가 코로나바이러

스 사태로 매사추세츠 우편투표를

모두에게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이

다. 과거 부재자 우편투표는 제한된

이유로만 가능했었으며 모두가 투

표 당일 투표하도록 했었다. 

신규 법은 모든 유권자들이 8월

26일까지 투표지를 요청할 수 있도

록 했으나 예비선거일은 그대로 9월

1일로 못박아 두었다. 집계에 반영

되기 위해서는 9월 1일 8시까지 도

착해야 하지만 우편이 팬데믹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상으

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그로스맨 측은 24일 주 최고법원

에 9월 1일까지 우편투표가 도착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각 지자체가 9월

11일까지 투표를 받아 기록할 수 있

도록 요청했었다. 

최고법원 스캇 카프커 판사는 신

규 법은 실제적으로 유권자들이 선

량을 선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늘려

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뢰할

수 없는 우편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고 지적했다. 

보스톤 마틴 월시 시장에 따르면

총 9만명의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를

요청했지만 7만명의 우편 투표용지

가 현재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고법원은 신규법에서

유권자는 우편 투표 외 지자체 선거

사무실에 투표용지를 직접 들고 가

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드롭박스

에 집어 넣을 수 있으며 또 조기 투

표장에서 선거관리 직원들에게 건

네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예비선거일 변경 없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매사추세츠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지급하는

$300추가 실업급여를 앞으로 수

주내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사추세츠는 지난주 연방재

난관리기구(FEMA)에 신청한

실업급여를 승인받았다. 주 노동

및 인력개발청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 받은 펀드는 8월 1, 8월 8일,

8월 15일에 끝나는 3주, 각 $300

추가 실업급여 지급분이다. 

매 사 추 세 츠  고 용 지 원 부

(DUA)는 이 신규 행정명령 프

로그램에 필요한 테크놀로지 조

정작업을 시작했으며 몇주내 신

규 추가급여 부분을 소급해서 지

급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급여와 관련해 기존

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한인들

은 자동적으로 신규급여를 지급

받게 되므로 따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300 트럼프 추가
실업급여 수주내 지급

매사추세츠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지급하는 $300추가 실업급여를 앞으로 수주내에 지급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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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

비은행이 물가가 2%넘게 상승해

도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물가 관

리의 중대한 정책변경을 27일 발

표했다. 

이번 정책변경은 인플레이션

조짐이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이

자율을 높여오던 기존의 관행에

서 벗어나 인플레이션을 좀더 감

내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및 사업자들의 대출

및 홈 모기지 이자율이 향후 수년

간 초저금리 상태로 유지될 것으

로 보인다. 

연준은 "(현재 상황처럼) 인플

레이션율이 지속적으로 2%를 밑

도는 기간 후에는 일정 기간 2%를

웃도는 물가상승률 달성을 목표

로 적절한 통화정책을 취하는 것"

이라며 신규 통화정책에 대해 설

명했다.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같은 평균물가안정 목표제 채택

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

다.

연준은 지난 2012년 처음 채택

된 연준의 통화정책 청사진인 '장

기 목표 통화정책 전략'을 개정해

평균물가안정 목표제 도입을 명

문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고물가

를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

를 올려온 연준의 30년 넘은 관행

을 깨뜨리는 새로운 전략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

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이번 정

책변화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

때 고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

는 고용시장의 회복 후나 강한 경

제 성장에도 더 이상 심각한 위협

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현재의 경제는 오

히려 물가상승의 압력이 전혀 발

생하지 않아 연준이 초저금리룰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일 수 있다

고 말했다. 

CNBC방송은 앞으로 실업률이

떨어지더라도 물가가 오르지 않

는다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

성이 적어졌다고 분석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물가 상승

을 원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직관에 반하는 일"이라면서도 "그

러나 지속적으로 너무 낮은 물가

는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장기 목표인

2%를 밑도는 것은 우려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hsb@bostonkorea.com

연준, '물가 2% 넘어도 용인' 평균물가목표제 도입, 30년 관행 파괴 
FOMC, 만장일치로 통화정책 수정…파월 "너무 낮은 물가는 경제에 위험"

연준, 향후 물가상승에도 일정기간 제로금리 유지
장기 저금리 시사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 노종및일자리개

발행정사무소(EOLWD)의 의 7월

실업률 발표에 따르면 실업률은

1.6%가 하락해 16.1%를 기록했다.

이 같은 회복세에도 매사추세츠 실

업률은 미국내에서 가장 높은 상태

다. 

매사추세츠주는 7월 한달동안 총

72,100개의 일자리를 회복했으며

지난 6월 94,600개의 일자리가 회복

된데 이어 2달 연속 회복세를 보였

다. 

특히 지난 7월 동안 민간부분의

일자리 회복세가 뚜렷해 67,300명

이 일터로 복귀했다. 주요 분야는

레져 및 여행부분, 무역, 교통, 유틸

리티, 교육 및 의료서비스 등이었

다. 

매사추세츠주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52,600개의 일자

리를 잃었다. 가장 많은 실업이 일

어난 곳은 레져 및 여행, 무역 교통,

유틸리티 그리고 건축부분이었다. 

7월 미 전국적 실업률은 10.2%이

며 매사추세츠는 미 전국 평균에

비해 5.9%가 높았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7월 실업률

16.1% 여전히 미국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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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젠 컨퍼런스 보스톤 2만환자 감염 초래 
▶▶1면에 이어서

인해 폭발적인 감염이 유발됐다는 점이었다. 

연구진들은 총 2만여명의 감염이 772 환자

들 감염 유전자를 분석해 얻은 추론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 계산이 거의 정확하다 강조했다.

연구진 중의 한사람인 MGH 소속 제이콥 레

미욱스 감염병학자는 인터뷰에서 “바이오

젠 이벤트가 수만명의 규모로 확산된 것을 확

신한다”고 밝혔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TH 챈 하버드 공중

보건학대학원의 감염병학 교수인 캐롤라인

벅키 박사는 코로나바이러스 연구진들의 대

표샘플분석을 가정해 볼 때 약 2만여명의 관

련 감염을 추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

혔다. 

연구팀은 5월 4일부터 9일까지 에섹스, 미

들섹스, 노폭, 그리고 서폭카운티 발 772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들의 바이러스 유전

자 서열을 분석했다. 바이러스가 자신을 복제

하면서 만드는 유전자코드 변이를 검사해 80

개의 바이러스 유전자 게놈을 발견해 냈다. 

772환자 중 37%에 해당하는 289명은 2월

26-27일 회의에서 추적할 수 있는 바이러스와

같은 유전자 형질이었으며 이 유전자 게놈의

바이러스가 슈퍼 전파를 유발한 것이었다. 

특히 289바이오젠 관련 확진자들 중에는 사

망한 122명의 보스톤 지역 홈리스 쉼터와 근

로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떤 경로로 이들

에게 전염됐는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코로

나바이러스 전염의 예측 불가능성과 취약한

커뮤니티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방식은 주목

할만 하다. 

하버드와 MIT가 협력한 브로드연구소(the

Broad Institute of MIT) 50여명의 연구진들

이 참여한 이번 연구는 바이오젠을 구체적으

로 거론하지 않고 있지만 “2우러 26일-27일

보스톤서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라고 지칭

하고 있다. 

연구진들은 매사추세츠 4개 카운티의 총 확

진자 수를 바이오젠 관련 바이러스 게놈의 비

율과 곱해 2만여명의 환자를 추론해 냈다. 확

산 수치 추론에 대해서 바이오젠은 반박하지

않았다. 

바이오젠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누구

도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았다.”

면서 “많은 동료들이 아픈 것을 알았을 때 즉

각 보건부에 연락하고 전염 확산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오젠 측은 “이제 세계는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르게 전염되는지 이해

하게 됐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

기 위한 국제적 노력해 협력한 것에 대해 자부

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바이오젠은 4월 브

로드 연구소, 브리감위민스 그리고 매스제너

럴의 코로나바이러스 의학자료 수집 연구에

함께 참여했었다. 

바이오젠 회의는 슈퍼 전파의 퍼펙트 스톰

이었다고 연구진들을 밝혔다. 특히 이 회의는

사전 주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발생했던 것이

어서 더욱 그랬다. 참가자들은 함께 엘리베이

터와 에스칼레이터를 탔으며, 가까이 앉아 이

야기를 나누고 심지어는 음식과 술을 함께 마

셨다. 

연구진들은 “이것은 대형 확산 이전에 발

생해 셧다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으로 차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광범위하게 확

산됐다”고 밝혔다. 

연구진들은 자신들의 2만 감염 추정은 사실

상 극히 제한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 이번 연구는 4개 카운티에만 제한이 됐기 때

문 훨씬 더 많은 전염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매사추세츠 뿐만 아니라 이 컨퍼런

스는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인디아나, 뉴저

지, 위싱턴DC 그리고 해외까지 전염 확산 된

것으로 추정된다. 

hsb@bostonkorea.com
매리어트롱와프호텔에서 2월말 가졌던 바이오젠의 국제컨퍼런스발 코로나바이러스가 5월 초까지 매사추세츠 주내 4개 카운티
에 약 2만여 감염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새로운 연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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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9월 1일 예비선거가 다가오

면서 매사추세츠 연방 상원을 두고

현 임  에 드 워 드  마 키 (Edward

Markey) 상원의원과 조 케네디(Joe

Kennedy) 매사추세츠 연방하원의

원의 선거전이 매사추세츠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민주당의 텃밭인 블루스테이트

매사추세츠이기에 민주당 후보들의

각축전에 밀려 공화당 후보들은 거

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공화당 연방상원 후보로 예비선

거에 출마한 후보는 도버에 거주하

고 있는 변호사 케빈오코너(Kevin

O’Connor)와 벨몬트에 거주하고

있는 인도계 과학자이자 사업가 시

바 아이야두라이(Siva Ayyadurai)

2명이다. 

시바 후보는 2018년 워렌 상원의

원과 맞대결을 벌였으나 3%의 득표

에 그쳤었다. 그러나 당시 출마로 유

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형

성된 후보다. 당시 무소속이었지만

이제는 공화당 소속이며 열렬한 트

럼프 대통령 지지자다. 

케빈 오코너 변호사는 오랫동안

변호사업에 종사하다 처음 정치에

뛰어든 정치 신인이다. 지난 대선에

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지만 트럼

프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정통적인 보수 후보다. 

그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아닌 국제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

을 강조한다. “테러리즘이 미국에

위해를 가하기 전에 뿌리 뽑아야 하

며 무능하고 타락한 권위주의 정권

하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오

코너 후보는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에도 현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그린정책에 찬성한다. 특

히 그는 경찰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행한 환경을

틈탄 기회주의적인 노력”이라고

반대한다. 그는 보스톤마라톤 폭탄

테러와 9/11 당시 경찰들의 헌신적

인 노력을 상기시키며 충분한 훈련

과 지원 그리고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코너 후보는 민주당 후보인 마

키 상원의원과 조 케네디 의원 모두

경찰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4자녀를 둔 보스톤칼리지 법대 출

신의 오코너 후보는 현재 40여년간

상원을 독식해온 민주당 후보들뿐

만 아니라 시바 아이야두라이 후보

에게도 선거 자금 사용에서 밀리고

있다. 

보스톤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8

월 12일까지 아이야두라이 캠페인

은 140만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반면 오코너 후보는 28만여불을 사

용했다. 아이야두라이 후보는 자신

의 돈 1백5만불을 선거자금에 투입

했으나 오코너 씨는 12만불을 대출

받아 선거자금으로 투입했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연방 상원에 출마한
공화당 케빈 오코너 후보

CDC "무증상자 검사 안해도 돼"
신규 지침 오코너 후보는 특히 민주당 후보인 마키 상원의원과 조 케네디 의원 모두 경찰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CDC가 무증상자는 환자

와 접촉했어도 검사할 필요가 없

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일을 발표

하면서 의료전문가들의 강한 반

발을 사고 있다. 

이 같은 갑작스런 지침 변경은

과거 CDC의 접근방식과 180도

상반된다. CDC는 그동안 수많

은 사람들이 무증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시킨다며 환자

와 접촉했을 경우 검사를 권유했

었다. 

CDC는 이번 주들어 웹사이트

에 환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의 검

사 필요성에 대해 “지역 의료진

이 권장하거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반드시 검사를 받을 필

요는 없다”고 답했다. 

하버드국제보건원의 애시시

자 원장은 “근본적으로 이 같은

방침을 변경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면서 “이는 아주 나쁜 영향

을 줄 것이다. CDC의 과학자들

을 잘 아는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바꿀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밝

혔다. 

자 원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이것이 커다란 문제를 유발할 것

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

력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원장은 그동안 CDC는 공중

보건 가이드라인의 골드 스탠다

드로 여겨져왔다고 말하고 지금

같이 정치화되는 것은 기존의 이

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밝

혔다. 

안소니 파우치 박사는 가이드

라인이 논의되던 당시 자신이 병

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점을 상

기시키며 이번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레나 머레이 BU 감염병학

과 교수는 “절대적으로 나쁘다

. CDC의 지침이 정치적인 것으

로 바뀐다면 그들을 믿을 수 없

게 된다. 그렇다면 누구를 믿어

야 할 것인가”라며 한탄했다

hsb@bostonkorea.com

의료전문가들 즉각 강한 비난, 파우치 소장도 비난 

케빈오코너(Kevin O’Con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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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3개월 이상 연체 지난달 
10년 최고로 치솟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모기지 연체자 수는 점차 줄어

들고 있지만 연체 횟수가 많은 심각

한 연체자들이 급등하고 있다. 

모기지 데이터 및 테크놀로지 회

사인 블랙나이트에 따르면 7월 모기

지 연체자는 9% 하락한 34만명이었

다. 블랙나이트의 집계에 포함된 모

기지 연체자는 실제 연체자와 모기

지 유예인 포베어런스까지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90일 이상 모기지를 연체

한 숫자는 376,000이 증가해 지난 6월

에 비해 20%가 증가했다. 따라서 심

각한 연체자는 총 1백80만명으로 코

로나바이러스 이전에 비해 훨씬 높

은 수치이며 2010년초 이래 가장 높

은 수치다. 

앤디 월든 블랙나이트 경제학자

이자 시장연구소장은 “신규 모기

지 연체자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게 떨어졌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연체자는 10년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연체자들의 85%는 포베어

런스 신청자이지만 팬데믹이 계속

해 모기지 지급 능력에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가을에 들

어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모기지 연체는 실업률의 추이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실업률이 가

장 높은 주 중 레저 및 여행업 실직자

가 많은 주가 가장 높은 모기지 연체

율을 보였다. 모기지 연체가 높은 주

는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뉴욕, 하와

이, 뉴저지 등이다. 3개월 이상 연체

가 가장 높은 주는 미시시피, 루이지

애나, 네바다. 뉴저지 그리고 알래스

카였다. 

흥미로운점은 매사추세츠주는 미

국내 실업률이 가장 높은 주이지만

모기지 연체율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모 기 지 은 행 협 회 (Mortgage

Bankers Association, MBA)의 조

사에 따르면 2/4분기에 연체가 급등

했다. MBA는 분기별로 연체율을

발표하는 반면 블랙나이트는 월별

로 자료를 발표한다. 

연체율은 주택 4채 중의 1체로 늘

고 있으며 2사분기 마감까지 시즌별

조정한 수치에 따르면 전체의 8.22%

의 모기지가 연체됐다. MBA의 모

기지 연체도 블랙나이트와 마찬가

지로 포베어런스가 포함된 수치다. 

마리나 월시 MBA 부사장은 성명

서를 통해 “분기당 4%의 증가는 역

사상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이는 9

년 이래 최고 수치다.”라고 밝혔다. 

“60일 이상 연체는 사상 최고이

며 90일 이상 연체는 2010년 3/4분기

이래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월

시는 밝히고 “긍정적인 면으로 30

일 연체는 2/4분기보다 줄어 신규 연

체자는 점차 줄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시는 “다행히 현재

모기지 연체는 대불황 당시의 연체

상황과 다른 몇가지 요소들이 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주택

에쿼티의 증가, 론 디퍼럴와 포베어

런스 등 유예 등이 그것”이라고 지

적했다. 

hsb@bostonkorea.com

메인서 결혼식 후 53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메인주 포틀랜드시 밀리

녹켓 호숫가 연회장에서 8월 7일

열린 결혼식 이후 무려 53명의 메

인 주민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

염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포틀랜드프레스헤럴드(Port-

land Press Herald)가 메인 질병

통제센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한 것에 따르면 빅무스인(Big

Moose Inn)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한 65명의 하객 중 절반에 가

까운 32명이 감염됐다. 

32명과 접촉한 2차 감염자는

13명이 발생했으며 13명과 접촉

한 3차 감염자도 10명이나 발생

해 총 53명 주민들이 결혼식으로

인해 감염됐다. 포틀랜드프레스

헤럴드에 따르면 감염자 중에는

4세의 아동도 있었고 98세의 노

인도 있었다. 

보건부는 “결혼식에 참가하

지 않았지만 2차로 감염된 한 여

성이 21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망한 여성의 신원과 참가

한 하객 중 어떤 하객과 접촉했

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메인주는 실내 모임 규모를 50

명으로 한정하고 있다. 주정부는

즉각 불법행위에 따른 티켓을 발

부했으나 빅무스인측에 벌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 

메인 질병통제센터는 8월 17

일 결혼식 관련 확진자가 24명에

달하자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

혔었다. 메인은 24일 현재까지

총 3910명의 누적확진자가 발생

했으며 131명이 사망했다.

hsb@bostonkorea.com

모기지 연체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연체 횟수가 많은 심각한 연체자들이 급등하고 있다

메인 포틀랜드 소재 빅무스인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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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갈수록 무겁고 둔해지는 것 같고.. 운동

은 해야겠는데 상황이 상황인만큼 쉽게 운동

을 하러 가기도 쉽지 않은 요즘, 어떻게 체력관

리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

(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

다. 

바쁜 일상생활에서 매일 1시간 요가 혹은 운

동할 짬을 내는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번주

는 짧은 시간 임팩트있게 운동하고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시퀀스를 소개해드릴게요. 현재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가장 사랑받고 있는 영상

중 하나가 바로 필라테스 운동과 요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3분 Song Yoga Workout 인데요,

음악에 맞춰 움직이다보면 3분이 정말 짧고 아

쉽게 지나갈 거에요. 초보자들은 이 영상만 보

고 처음부터 따라하기 힘들 수 있으니, 먼저

ARMS CORE HIPS- Beginner Yoga 영상으

로 웜업을 충분히 하신후, 3분 영상을 보시면

무리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거에요. 

유 튜 브  검 색 창 에  YOGA SONG –

HAYEON 을 검색, 최근 영상 중 TABATA

YOGA WORKOUT을 찾아 해보시고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하루2-3번 반복해보세요. 기

분좋게 땀도 나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기분

도 상쾌해지는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에요.

오늘 배울 첫번째로 배울 동작은 사이드런

지 자세 입니다.

무릎이 약하신 분들, 혹은 허리 통증이 있으

신 분들은 더더욱 둔근(엉덩이근육)의 힘이 필

요한데요, 이같은 동작을 자주해주면 무릎과

허리통증을 예방할 수 있으니 꼭 해보시길 바

랍니다. 

STEP 1. : 두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천

천히 한쪽 무릎을 접고 엉덩이를 뒤로 보내줍

니다.  이때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발꿈치로 바닥으로 힘차게 밀어주세요. 

STEP 2. : 숨을 들이마시며 제자리로 돌아

오고 숨을 내쉬면서 반대쪽 무릎을 구부려 앉

아줍니다. 

POINT! : 이때 등을 곧게 펴고 구부린 무릎

이 발끝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줍니다.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

록 주의하세요!

STEP 4. : 왼쪽과 오른쪽 무릎을 번갈아가

며 구부리는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힙의 근력

과 유연성을 함께 길러줍니다. 

두번째로 배울 동작은 사이드런지 스트레치

입니다. 

앞에 배운 사이드런지 동작에서 트위스트를

더해 깊은 스트레칭을 해줌으로써 힙과 어깨

의 유연성을 향상시켜줍니다. 

STEP 1. : 사이드런지에서 왼무릎을 구부렸

다면 같은 방향의 왼팔을 하늘 위로 보냅니다.

동시에 오른손은 바닥을 향해 뻗어줍니다. 

STEP 2. :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제자리

로 돌아오고 숨을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체중

을 옮겨 트위스트하며 런지로 앉아주세요.

POINT! : 최대한 천천히 진행하셔서 허벅

지와 힙의 스트레칭을 느껴주시고, 목과 어깨

가 타이트하신분들은 무리해서 손을 천정으로

보내려기보다는 복부를 수축해 트위스트를 해

주세요. 그래야 통증없이 자연스럽게 가슴과

어깨가 열립니다.

세번째 자세는 시티드 트위스트입니다.

흔히 ‘튜브살’이라 불리는 옆구리살을 효

과적으로 뺄수 있는 동작입니다. 초보자들에

게는 첫번째 옵션을, 중상급자들에게는 좀더

어려운 두번째 옵션을 시도해보시길 추천합니

다.

Option 1. : 

두발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복부를

수축해 양쪽으로 트위스트를 번갈아가며 합니

다.

Option 2. : 

두발꿈치를 바닥에서 뗀 후, 트위스트를 합

니다. 허리가 다치지 않도록 복부를 강하게 등

쪽으로 끌어당겨서 트위스트해주세요. 

*더 많은 동작이 궁금하다면..

위에 추천해드린 두 개의 영상 보시면서 따

라해보시고, 익숙해질때까지 매일 반복해주세

요.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 유

튜브 영상 하단 댓글란을 이용해주시구요. 이

같은 타바타 요가는 짧은 시간에 칼로리소모

가 커 체중감량에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근력

과 체력이 약하신 분들도 꾸준히 하시다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에요.  그럼 이번주도 요가쏭

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게 운동하고 요가하며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Yoga-

fulness Life) 대표  

유튜브검색창에  ‘YOGASONG-HAYEON’

유튜브채널 바로가기http://bit.ly/Subscri-

beToYogasong

요가쏭의 5분요가 

타.바.타.요.가 - 근력과 유연성, 체중감량까지..세마리 토끼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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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 ) :      

                       
www.ksneusa.org (1975~2020  45 ) 

               *   - 2020    * 
      NE         2      

 

  : 2020.9.19 ~ 2021.1.23  
   ( )- 9  5 ( )~9  12  (   /  ) 

  : ~ (22 )  (6) (2) (16) 

  (9  2.5  ) 1(  & ), (  1)   
 (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C/o  ) 

 (  ):       

 : 2020  8  31  ( ) 
       :        

(1) (9:30am 12:40pm)  (1~4 )    

   /  

(2) (    ):  
 (  &  )     : Late Fee $20 

(1) : $340/1  *$620/2 *$770/3  

(2) :$180   (3) :$230 
      2020     (10%)   ! 
      2      3   .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  
   :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Il Nam, Principal 
     4 Bryant Ave. 
     Shrewsbury, MA 01545 
----------------------------------------------------------------------------------------- 

   &       . 
      Homepage : www.ksneusa.org  
    :    : (508) 523-5389(C),  ID:  KSNEUSA 
    Email:    koreanschool.ne@gmail.com 
================================================ 

 

         
 

2      2     
   . /  2    

      . 
*  :     2     
*         

 (Registration form)  
(2020       *   ) 

 
 

 (New Students Only):   

 (Speak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isten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ading)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riting)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340/1, $620/2, $770/3   

                                     ( : $180, : $230) 

:  $___________(Tax Deductible) 

   :  $___________(   Late Fee $20) 

================================================= 
 

     (Donation)   
    (Non- Profit Org)    

    (Tax deduction benefit)     

* :(1)____________________ (2)_____________________  (3)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__________________  : (Male) _____  (Female) ______ 

  (Birth Place): ________________   * (2020  ):    _______________  

  /  : 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Cell(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ell(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9월 30일 2020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 마감일을 불과 5주 남겨

둔 현재 인구조사에 응답한 가수

는 전체의 60% 정도에 불과하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8월 24일 현

재 미국 전역에서 센서스 인구조

사에 응한 가구는 64.4% 이며, 매

사추세츠는 66.7%로 미전국 평균

보다는 높았지만 여전히 집계되

지 않은 가구수가 많았다. 대규모

누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구조사 집계에서 누락될 경

우 향후 10년간 응급 서비스, 교육

, 보건 시설, 도로 개선 및 기타 혜

택에 사용되는 1인당 연간 수천 달

러의 연방 정부예산이 거주 지역

에 할당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연방의회 의석을 비롯한 정치적

대표 선출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

매사추세츠 주내 백인 인구분

포가 높은 대부분 교외 타운들의

인구조사 응답율은 대부분 80%를

상회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가

많은 지역의 경우 조사율이 50%

정도에 머물렀다. 

아시안들도 전통적으로 인구누

락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한인커

뮤니티를 포함, 아시아계 미국인

의 적극적인 인구조사 응답이 필

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남은 한달여 동안 한인들의 센서

스 참여는 필수적이다.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

는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아시

안 행동 주간(2020 Census Asian

Week of Action) 동안 30개 이상

의 단체와 20여 명의 인플루언서

가 함께 지역사회의 센서스 참여

캠페인을 펼친다. 

아시안 행동 주간에 함께 하는

인플루언서들은 중국계 미국인

뮤지션인 홀리스 웡-웨어(Hollis

Wong-Wear), 한국계 미국인 모

델 혜 박(Hye Park) 그리고 일본

계 미국인 언론인 멜로디 모리타

(Melodee Morita)이다.

모델 박 씨는 “우리 지역사회

의 모든 사람이 집계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 말

하며, “특히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들도 인구조사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단체들과 인플루언서들은

한국어가 필요한 사람들, 자주 이

사하는 젊은 계층, 아기들과 어린

아동들 그리고 50세 이상의 인구

계층처럼 집계하기 가장 어려운

인구 계층에게 적극적인 협력에

나선다. 

미 인구조사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사무소 책임자인 베트남계

줄리아 램(Julie Lam) 국장은 “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할 시간

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 우

리 모두를 위해 우리가 만드는 미

래를 지금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

다.”고 설명했다. 

인구조사국은 아직 응답하지

않은 가구의 설문지 작성을 돕기

위해 센서스 인구조사원을 파견

하고 있다. 센서스 인구조사원은

대면 방문하는 동안 공중 보건 지

침을 따르고, 개인 보호 장비

(PPE)를 착용하도록 교육받았다.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은 인터

넷 웹사이트 2020census.gov를 방

문하거나 한국어 전화 응답 844-

392-2020으로 연락하면 된다.

hsb@bostonkorea.com

2020 센서스 마감 한달여 앞두고 아직도 40% 답안해 
아시안 커뮤니티 참여율 더 높아야



The Boston Korea2020년 8월 28일 금요일 종합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역대 최

악으로 곤두박질쳤던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당초 발표보다는 덜 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무부는 2분기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이 -31.7%(연율)를 기

록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잠정치로 지난달 30일 발표

된 속보치(-32.9%)보다 1.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향후 발표될 확정치에서 추가 수

정될 수 있다.

미국의 분기 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 1분기 -5.0%로

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데 이어 2분기 들어 하락폭을 더 키

웠다.

이날 소폭 상향되기는 했지만 미

국의 2분기 GDP 감소폭은 미 정부

가 194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

작한 이후 가장 크다. 종전 기록인

1958년 2분기 -10%의 3배 이상이고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4분기

-8.4%의 4배에 가깝다.

로이터통신은 올해 2분기 성장률

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일 것

으로 추정했고, AP통신은 역사상 가

장 최대폭의 분기별 하락이라고 전

했다.

2분기에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한

것은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한 경

제·사회적 봉쇄 조치(셧다운)로 미

경제의 축인 소비가 무너지고 실업

자가 급증한 여파로 보인다.

자택대피 명령과 각종 사회적 거

리두기 조치로 상점과 기업이 문을

닫고 시민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

면서 미 경제의 3분의2 이상을 차지

하는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것이 그

배경이다.

코로나19 억제 조치가 완화된 3분

기 GDP는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반

등할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 내 다수 지역

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 재개 조치가 중단된

탓에 반등폭은 제한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firstcircle@yna.co.kr

당초 발표 -32.9%에서 1.2%p 상향, 향후확정시조정될수도
코로나19 직격탄에 소비위축·실업자 급증 대공황 이후 최악 

'역대최악'  2분기 성장률 연 -31.7%수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항에 정박한 컨테이너선

코로나19 직격탄에 미 은행
2분기 순익 70% 급감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 혼

란과 저금리가 대형 및 소형 은

행 모두에 큰 부담을 주면서 올

해 2분기 미국 은행업계의 순이

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70%나 급

감했다고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가 25일(현지시간) 밝혔

다.

경제 매체 폭스 비즈니스 보도

에 따르면 FDIC는 5천66개 미 은

행의 지난 2분기 순이익이 18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25

억달러보다 437억달러나 줄었다

고 전했다.

지난 4월 은행들이 수십억달

러에 달하는 대손충당금을 쌓으

면서 은행업계의 순이익이 2분

기 연속 많이 감소했다.

은행들의 이익 감소는 코로나

19의 여파가 컸다. 대출자들이 코

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대출

을 갚을 수 없게 따라 원리금 상

환 유예가 늘어나게 됐다.

게다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

제도(Fed)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내

려 은행의 이자 수입도 제한됐다

.

은행들은 그러나 코로나19 대

유행 초기 몇 달 간 중소기업들

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실시된

연방정부의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의 도움을 약간 받았다. 은

행들이 PPP 명목으로 나간 4천

800억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

을 처리하면서 수수료를 챙겼던

것이다.

FDIC는 이익이 급감했음도

은행업에서 어떤 시스템상 문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2분기에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의 예금을 유치해 은행

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입

증했다.

FDIC의 문제 은행 명단 또한

이전 분기에서 달라진 게 없었다

고 폭스 비즈니스는 전했다.

apex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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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초강력 허리케인 '로라'가 미국 남

부 루이지애나주에 27일(현지시간)

새벽 상륙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로라는 멕시코만을 지나 미국 본토

에 상륙할 당시 시속 240㎞의 강풍을

동반했다.

미 국립허리케인센터(NHC)는

지난 2005년 미국 남부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보다 강한 바

람이었다고 설명했다.

로라의 위력을 담은 온라인 동영

상에는 건물 지붕이 날아가는 장면

도 담겨있다. 또 전신주와 나무가 강

풍을 견디지 못하고 도로에 쓰러진

모습도 보였다.

4등급 허리케인이었던 로라는 상

륙 후 2등급으로 등급이 낮춰졌지만

, 시속 170㎞의 강풍을 유지함에 따

라 이동 경로를 따라 피해도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까지 루이지애나주에서

38만3천명, 텍사스주에서 9만3천명

의 주민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루이지애나주와 인근 주를 연결

하는 고속도로도 허리케인의 영향

으로 상당 부분 이용이 중단됐다.

재난 당국은 텍사스와 루이지애

나의 주민에 대피령을 내렸지만 일

부는 대피령을 거부하고 거주지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리케인 로라의 정확한 피해 상

황은 구조 작업이 시작돼야 집계될

전망이다.

다만 현지 경찰은 로라의 영향에

서 완전히 벗어난 후에야 구조 작업

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라는 루이지애나에서 아칸소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라가 지나간 멕시코만 연안에

집중된 미국의 원유 생산시설은 태

풍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문을 닫은

상태다.

기상 당국은 로라가 올해 미국을

덮친 허리케인 중 가장 강력하며, 최

고 38㎝까지 강우량을 기록할 수 있

다고 내다봤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

위터를 통해 관계 당국의 경보에 귀

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hanksong@yna.co.kr

초강력 허리케인 미국 상륙…
시속 240㎞ 강풍 곳곳 피해
4등급→2등급으로 낮춰졌지만 미국 남부 피해 커질듯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비무장 흑인이 어린 세 아들 앞에

서 백인 경찰의 총에 맞은 사건 이후

격렬한 시위가 발생한 미국 위스콘

신주(州) 커노샤가 안정을 되찾는 분

위기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커노샤

에서는 침울한 분위기 속에 심야 시

위가 열렸지만, 전날까지 계속됐던

소요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시위대는 이전처럼 거리를 행진했

지만, 법원처럼 경찰과의 충돌을 유

발할 수 있는 공공건물을 피했다.

이에 따라 이전 시위 때처럼 벽돌

이나 화염병 투척도 없었고, 화재도

일어나지 않았다.

특히 전날까지 소총 등으로 무장

한 채 커노샤 거리를 활보하면서 시

위대와의 긴장을 고조시켰던 백인

자경단이 활동을 중단했다.

이는 전날 자동소총 사격으로 시

위 참가자 2명을 숨지게 한 백인 청

소년 카일 리튼하우스가 자경단과

함께 활동했다는 비판이 확산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현재 위스콘신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다.

앞서 커노샤에 500명의 주 방위군

을 투입한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

지사는 애리조나와 미시간, 앨라배

마주에서도 인력을 지원받을 것이라

고 밝혔다.

미국 정부 차원에도 연방수사국

(FBI) 등 기관에서 200명의 요원이

파견될 예정이다.

또한 백악관은 추가로 2천명의 주

방위군 투입도 준비 중이다.'

koman@yna.co.kr

'비무장 흑인피격' 
위스콘신 안정 조짐…
소요없이 시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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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자제'와 비교하면 '봉쇄' 수준의 조치, 정부 "일상·경제에 치명적인 고통 줄 듯…신중하게 결정"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

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될 것이

라는 전망이 나온다.

3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급박하게

차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

제활동 외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단계로, 일상생활이 더욱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 서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

르면,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필수적인 공무나 기업의 경영활

동 정도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고,

장례식도 가족 참석만 허용된다.

모든 스포츠 경기·행사는 중단

되고, 모든 공공시설도 운영을 멈춘

다.

민간시설은 집단감염 위험도에

따라 운영 가능 여부가 갈린다. 클

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

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코로나

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고

위험시설'과 카페나 목욕탕, 예식장

등 '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

음식점이나 필수 산업시설, 거주

시설 정도만 영업이 가능하다.

음식점과 미용실 등 모든 다중이

용시설은 방역조치를 준수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오후 9시 이후

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생

활 필수시설로 병·의원, 약국, 생

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이 해당한다.

학교와 유치원은 휴교·휴원에

들어가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되

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재택근

무 인원을 최대한 늘리게 된다.

현행 2단계의 경우 '일상적·사회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상과

방역관리를 조화하는 1단계로 복귀

'하는 것이 목표이며 불요불급한 외

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

제를 핵심으로 삼는다.

3단계처럼 '봉쇄' 수준으로 활동

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 50인

·실외 100인 미만의 모임은 허용되

고, 프로스포츠도 무관중 경기로 치

러지고 있다.

고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됐지

만, 그 밖의 민간시설은 이용자·운

영자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며 영업 중이고, 학교도 등교수

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2단계와 3단계는 한단계 차이지

만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은 확

실히 다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3단계로 올

라가면 국민과 경제활동 전체에 치

명적인 영향과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정부는 방역과 경제, 일상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3단계 격상은 최

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일 400명대로 급증하고, 특히 비

수도권 신규 환자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집

단감염의 여파가 미치던 지난 3월

21일 이후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서

면서 감염병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격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 셧다운 고민 ...3단계 '필수 아닌 모든 활동 금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광주시가 27일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에서 금지로 격상하며 사실상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은 27일 광주 동구 충장로의 거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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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부터 시작된 대한의사

협회(의협) 주도의 집단휴진이 28

일로 셋째 날을 맞았다.

애초 의협 예고대로라면 이날이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의 마지막 날

이다.

하지만 의협과 정부의 갈등이 봉

합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장기화의 '

불씨'가 남아있다는 게 의료계 안팎

의 시선이다.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의 단체행

동 역시 이어지고 있다.

◇ 문 닫은 동네의원 적어 1차 의

료기관 이용환자 불편 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의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의

협은 이날도 26일, 27일과 마찬가지

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여는 등 '비

대면'으로 단체행동에 나선다.

이번 집단휴진은 지난 14일 하루

벌였던 제1차 집단휴진보다 동네의

원의 참여율이 낮아 우려할 만한 진

료 대란은 없었지만,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전공의의 무기한 파업으로

의료 공백 우려는 여전하다.

위협의 단체행동에 동참하는 등

의 이유로 휴진한 동네의원은 27일

정오 기준 3만2천787곳 가운데 2천

926곳이었다. 휴진율은 8.9%로, 파

업 첫날인 26일 정오 기준 10.8%와

비교해 소폭 줄었다. 지난 14일 휴진

율은 32.6%였다.

그러자 의협은 의사 회원들에 "관

심과 동참, 연대를 호소한다"한 내

용의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1차 집단휴진과 비교해 참여율이

떨어지면서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

는 환자들의 불편은 상대적으로 적

었다.

◇ 전공의 무기한 파업에 대학병

원 업무공백 메꾸느라 '헉헉'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황이

다르다.

대학병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

의들이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나선 데 이어 전임의

까지 가세하면서 인력난이 현실화

했다.

병원들은 외래 진료 일정을 바꾸

고 수술을 줄이면서 전공의와 전임

의 업무공백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

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수술 건

수를 30% 축소했고 서울대병원은

평소의 '절반' 수준만 소화하고 있

다. 병원은 교수들까지 총동원해 진

료에 차질이 없도록 애쓰고 있지만,

응급실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곳곳

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상급 종

합병원 응급실에서는 급하지 않은

경증 환자에게는 타병원 진료를 권

하는 장면도 보고됐다.

복수의 병원 관계자들은 언제까

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목

소리를 낸다.

전공의, 전임의들은 정부의 정책

철회 없이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

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

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해 정책 추진 중단 혹은 철회돼야

의협 집단휴진 속 전공의 업무 복귀 '요원'…장기화 '불씨'
전날 동네의원 휴진율 8.9%…의협서 '연대' 호소, 전공의, 무기한 파업은 중단 없어…사직서 제출 시작

전공의 총파업 이틀째인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로비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하며, 재논의 될 때는 원점부터 의

료계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전공의, 전임의 등에 현장

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며 "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직서 제출 등으로 맞설 예정이다.

대전협은 선배 의사들에도 단체

행동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

다. 전공의와 비교해 개원의 등의

집단휴진 참여율이 크게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집계 기준 전

날 전공의 휴진율은 68.8%다.

대전협은 "지난 14일 집회의 참석

률과 휴진율을 전해 듣고 저희는 너

무 비참하고 처참하다"며 "선배님

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어

둠 속에 갇혀 있어야 한다. 자존감

도, 사명감도 잃은 채 의사가 노예

처럼 부려지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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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후원금 기부자 (6월19일 현재)

김성혁 (한미정치력신장연대) 
무명 기부자 2명
김병국(한미예술협회장)
한미예술협회
손광희
최홍균
황성미
모니카 리(이재영)
연세대학교 동창회
서울대학교동창회
윤희경(보스톤봉사회)
필하모니아보스톤
보스톤 느헤미야 인스티튜트
김희선
김한나 변호사
이길신
727 정전기념사업회(강경신, 김성혁)
김은한
권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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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노력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기독교

계 지도자들의 27일 청와대 간담회

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의견

차가 감지됐다.

문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를 '절대

적 권리'로 규정하면서도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비상사태 속에 불가피한 경우 정부

가 종교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는 생

각을 보였지만, 기독교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종교의 자유

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

려를 드러냈다.

기독교계의 이런 우려는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회 공동대표 회장

의 인사말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 회장은 문 대통령이 최근 "어

떤 종교적 자유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

을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

할 수 있고, (예배)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 크게 놀랐다

"고 말했다.

이어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

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

꿀 수 없는 가치"라며 "정부가 교회

나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

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

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

서 "종교의 자유 자체, 신앙의 자유

자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

에 대한 신앙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면서도 "신앙

한교총 "종교자유, 목숨과 못바꿔"…문대통령 "불가피땐 규제"
을 표현하는 행위, 예배하는 행위는

최대한 국가가 보호해야 하지만 불

가피한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상 제도화돼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배가 기독교에서

핵심이고 생명 같은 것이라는 점을

잘 안다"며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

의 상당수가 교회에서 발생하는 게

현실이고, 집단감염에 있어 교회만

큼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없다. 그

런 객관적 상황만큼은 교회 지도자

분들도 인정하셔야 한다"고 강조했

다.

다만 "국민의 간절한 기도의 힘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

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기독교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자칫 충돌로 비칠만한 발언들이

오갔으나 청와대는 이번 간담회가

방역과 예배 문제 등을 두고 접점을

모색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

리핑에서 "발언한 15명의 교회 지도

자 중 4명은 '코로나 확산의 중심이

된 교회가 시민을 낙심시켜 송구하

다'고 하는 등 사과하고 방역 방해

행위나 가짜뉴스에 엄정한 대응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고 교회 전체에 비대면 예배를 적용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는 등

대면 예배 허용을 요청한 지도자는

3명이었다.

문 대통령은 2시간 가까이 간담회

를 진행한 뒤에는 참석자들에게 사

전에 제작한 넥타이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 넥타이는 감색 바탕에 각 정당

을 상징하는 파란색(민주당), 분홍

색(미래통합당), 노란색(정의당),

주황색(국민의당) 무늬가 들어간

것으로 '협치' 의미를 부각하고자 만

든 넥타이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로 인한 국가

위기를 통합의 정신으로 극복하고

자 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설

명했다.

hysup@yna.co.kr

문대통령 "확진자 상당수 교회서 발생…교회도 인정해야",  일부 교회 지도자 "교회가 코로나 확산 중심…시민 낙심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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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노력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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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8월 30일 - 9월 5일

●운수: 금상첨화의 운세이니 좋은 일이 겹쳐서 들어올 것입

니다. 서로의 뜻이 합쳐지면서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시기

입니다. ●금전: 실속이 있는 때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들어

오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애정: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 5일 길일. 31, 3일 주의.

쥐띠 |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운수: 눈치껏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눈치가 없으면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도 못하고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합니다. ●금전: 꼭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아 애태울 수 있습니다. 다른 대책을 세워놓아야 할

것입니다. ●애정: 한번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더 큰 틈이 생기기 전에 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30, 3일 길일. 1, 4일 주의.

소띠 | 대책을 세워놓아야

●운수: 혼자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 어떤 심각한 문

제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잘 살펴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

을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냉철하게 생각

해보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 5일 길일. 31, 3일 주의.

토끼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운수: 바람직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시기가 아니니 어떤

일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

금전: 공적인 일보다는 사적인 일로 지출이 늘어납니다. 나가는 돈은 있어도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예상치 않는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는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31, 4일 길일. 2, 5일 주의.

범띠 |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 운수: 에너지가 상승하니 건강은 회복되고 행복해집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되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됩니다.

● 금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따라줍니다. 금전적으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애정: 알게 되는 것이 많을수록 이해하는 마음도 커

집니다. 그리 깊게 알지 않았던 사람과 갑자기 가까워질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 3일 길일. 1, 4일 주의.

용띠 |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 운수: 남이 주는 정보만 믿고 따라가다가는 낭패를 겪게

됩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 금전: 긍정적

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손해를 부릅니다. 새로운 투자나 뭔가

구입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 애정: 아무런 말도 없이 일을 저지

르는 사람 때문에 당황하게 되거나 피곤해지는 일이 있겠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31, 3일 길일. 2, 5일 주의.

뱀띠 | 직접 확인하고

● 운수: 겪지 않아도 될 일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고만 보지 말고 다시 한 번 잘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한순간의 실수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 애정: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문제가 될까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하세요.  말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 4일 길일. 31, 3일 주의.

말띠 | 신중하게 행동해야

●운수: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가려운

데를 알아서 긁어주니 너무도 시원할 것입니다. ●금전: 과거에 베

푼 일로 크게 보답 받는 일이 있겠습니다. 성의를 생각해서 웃으면서 즐겁게 받아

들이세요. ●애정: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내 편

이 되어주고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모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31, 5일 길일. 1, 4일 주의.

양띠 | 가려운 데를 알아서 긁어주니   

●운수: 기분전환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큰 돈 들이지 않아

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금전: 돈의 움직

임이 많을 것입니다.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나가는 돈도 많아지니 주머니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애정: 다소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지금은 아무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부터 먼저 챙겨야 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30, 2일 길일. 31, 5일 주의.

닭띠 | 자신부터 먼저 챙겨야

●운수: 모처럼 마음껏 실력발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니 희망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금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때가 왔으니 계획한대로 추진해도 되겠습니다. 행운이 따라줄 것이니

큰 이익도 생깁니다. ●애정: 무너지기 어려울 것 같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

처럼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3, 4일 길일. 30, 5일 주의.

원숭이띠 | 행운이 따라줄 것이니

● 운수: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

쁘게 움직여야 하니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 금전

: 매매나 거래를 하기에 유리한 때입니다. 부지런하게 다니는 만큼 들어오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 애정: 아직까지 마음의 주름이 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치유되고 아물면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1, 2일 길일. 30, 1일 주의.

개띠 | 치유되고 아물면서

● 운수: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능력에 무리되는 일

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세일을 하거나 단순히 싸다고 해서 구입하지 마세요.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애정: 막상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니 한편으

로는 시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후회하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 4일 길일. 30, 5일 주의.

돼지띠 | 깊이 생각해보아야

문화/연예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박소연 인턴

기자 = "저도 활동을 오래 했다면 오래 했는

데 이렇게 칸막이까지 있고 마스크를 쓰고

인터뷰하는 건 처음이네요."(김희선) 배우

김희선(43)-주원(32) 주연의 SBS TV 금토극

'앨리스' 온라인 제작발표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25일

철저한 방역 속 조심스럽게 열렸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는 입장 시 발열 확

인, 손 소독, 명단 확인 등을 철저히 했다고 강

조했으며, 배우들 사이사이에는 아크릴 칸막

이가 배치되는 등 엄격한 분위기였지만 김희

선과 주원이 오랜만에 복귀하는 작품이라 기

대감은 높았다.

김희선은 MBC TV '앵그리맘'(2015) 이후

5년 만의 지상파 복귀작이며, 주원은 군 제대

후 3년 만의 컴백 작품이다. 또 죽음으로 인

해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된 남녀가 시간과 차

원의 한계를 넘어 마법처럼 다시 만나게 되

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릴 SF(공상과학)

극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진겸(주원 분)의 엄마 박선영과 천재 물

리학자 윤태이, 1인 2역에 도전하는 김희선

은 "이렇게 큰아들 엄마 역할을 내가 할 수 있

을까 걱정했는데 사실 모성애는 자식의 나이

를 떠나서 같지 않나. 실제 아이를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모성애를 생각하며 연기했

고 오히려 물리학자 역이 어려웠다"고 말했

다.

그는 이어 "선영의 모성애, 그리고 이기적

이면서도 가슴이 따뜻한 태이 두 사람 모두

나와 반반 닮았다"고 덧붙였다.

김희선은 그러면서 "제작진, 시나리오, 배

우 삼박자가 잘 맞는 작품이라 선택했다. 액

션 경험도 아주 좋았다"며 "오랜만에 SBS 작

품을 하게 돼 고향에 온 기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주원은 "10년 전 엄마의 죽음으로 복수를

하려는 진겸의 캐릭터가 좋았다. 무엇보다

작품이 재밌어서 빨리 시청자들께 결과를 보

여드리고 싶다"고 자신했다.

그는 또 김희선을 '우리 여신님'이라고 지

칭하며 "함께 작업하면서 연기와 인성, 모든

것에 놀랐다. 마지막 촬영을 함께하지 못했

는데 가는 길에 정말 눈물이 나더라"며 좋은

호흡을 자랑하기도 했다.

백수찬 PD를 상대로 SF 요소에 관한 질문

도 쏟아졌다.

백 PD는 "SF 드라마 하면 어렵고 복잡하

다는 편견이 있지만 '앨리스'는 정말 쉽다. 사

람과 가족 이야기를 다루는 휴먼드라마이기

때문"이라며 "시간여행 등 판타지 요소가 크

게 부각되지는 않을 거라서 거슬리지 않을

것이다. 미스터리 요소는 30% 정도고 70%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답했다.

곽시양은 "볼거리가 많고 미장센이 굉장

히 좋다"고, 이다인은 "스토리가 가장 재밌고

촬영 내내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오후 10시 첫 방송.

lisa@yna.co.kr

'앨리스' 김희선 "주원 엄마 역할…모성애는 나이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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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10/1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10/18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2/1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센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김효정 기자

= 방탄소년단(BTS)의 영어 신곡 '다이

너마이트'(Dynamite) 뮤직비디오가 세

계 최단 시간 1억뷰에 이어 2억뷰도 달

성했다.

26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다이너마이트'는 이날 오전 1시

께 유튜브에서 조회수 2억건을 돌파했

다.

지난 21일 공개된 후 약 4일 12시간 만

에 달성한 기록으로, 유튜브에 게재된

뮤직비디오 사상 가장 짧은 시간 내에 2

억뷰를 넘겼다.

기존의 세계 최단 시간 2억뷰 뮤직비

디오는 걸그룹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

이크 댓'(7일)이었다.

아울러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

로 자신들의 종전 최단 시간 2억뷰 뮤직

비디오인 '작은 것들을 위한 시'(11일 19

시간 42분)로 세운 기록을 일주일 이상

앞당겼다.

이 뮤직비디오는 하루 만에 1억 110만

뷰를 돌파해 유튜브 뮤직비디오 사상 24

시간 내 최다 조회수 기록을 세운 바 있

다.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이 곡의 음원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이어 가고

있다.

'다이너마이트'는 세계 최대 음악 스

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 50

최신 차트(24일자)에서 2위를 유지했다

. 미국 톱 50 차트에서는 전날보다 한 계

단 하락한 4위에 올랐지만, 나흘째 최상

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 '24힛츠

'(24Hits) 차트에서도 그동안 장기집권

하던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를 제

치고 26일 오후 1위로 올라섰다.

멜론은 24시간 누적 이용량을 기준으

로 순위를 내기 때문에 신곡의 순위 상

승 속도가 비교적 더딘 편이다.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MV, 세계 최단시간 2억뷰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걸

그룹 블랙핑크의 신곡 피처링에 참여

한 팝스타 셀레나 고메즈가 이 곡의 뮤

직비디오(MV)에도 출연한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고메즈

가 오는 28일 공개되는 블랙핑크의 '아

이스크림'(Ice Cream) 뮤직비디오에

출연한다고 26일 밝혔다.

YG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고메즈의

개인 컷이 담긴 '아이스크림 D-2' 포

스터를 게재하기도 했다.

'아이스크림'은 오는 10월 발매되는

블랙핑크의 정규 1집 선공개곡으로,

미국에서 '10대들의 워너비'로 꼽히는

고메즈와 협업 소식이 알려지며 화제

가 됐다.

YG는 블랙핑크와 고메즈가 "서로

의 오랜 팬"이었다고 전하면서 신곡에

대해 "무더운 한여름에 잘 어울리는

매우 시원한 음악"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rambo@yna.co.kr

12/6

아리수 코리안 레스토랑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978-466-8688

6/19

이베이 하시는 분 찾습니다

T. 617-678-5059

셀레나 고메즈, 블랙핑크 협업곡 '아이스크림' MV에도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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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에 실렸다. 마스크를 선물로 보

냈다는 기사였다.  6.25 사변에 참전했던 생

존한 유엔군용사들에게 전달했다는 거다.

70년이 지났다만, 한국은 여전히 감사한 마

음이라고 덧붙였다. 마스크를 받아 환하게

웃을 노병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스크가

방역용 뿐만이 아니다. 정성을 담은 귀한 선

물이 되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쓴다. 햇빛엔 파라솔 밑

을 찾는다. 추우면 옷을 껴입는다. 모두 방어

요, 보호 장비인게다. 투구와 갑옷도 같은 이

유일 터. 하지만 우산을 써도 빗방울은 튄다

. 옷을 껴입어도 찬바람은 파고 든다. 갑옷을

입어도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기는 쉽지 않

을 터.

일본 중세때 무사들이 썼던 투구가 살벌

하다. 방어장비인데, 모양은 공격적이다. 적

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일것이다. 한편 스스

로에게 위엄이고 위안일 수도 있겠다. 무사

들은 두꺼운 안면마스크도 썼을 게다. 

마스크는 먼지나는 지하실 청소 할적에

쓴다. 의사들이 쓰는 것도 마스크이다. 그런

마스크가 이젠 일상화 했다. 바이러스가 창

궐하기 때문이다.  독한 바이러스가 오기전

엔 독감에 걸렸을 적에만 썼다. 정연복 시인

이다. 

지독한 몸살을 앓으며

마음이 낮아집니다

…

오, 주님!

제게 건강 주시고

이따금 질병도 앓게 하시는 것

이 또한 당신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몸살의 기도, 정연복)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 인간(호모사피엔

스)은 이야기를 만든다. 게다가 퍼뜨리기도

한다. 대단한 능력이다. 인간이 현세까지 생

존할 수 있었던 중요한 힘이라는 거다. 이야

기를 만드는건 혼자서도 할 수있다. 하지만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선 대면對面이다. 요

새야 화상으로 만나고, 이메일과 카톡과 전

화로 대면아닌 대화한다만 말이다. 마스크

를 썼다고 묵언默言은 아닌 게다. 단지 불편

할 뿐이다. 

이야기와 소문 뿐이랴. 여전히 바이러스

가 맹렬히 퍼져 나간다. 마스크를 넘어 이젠

방독면을 써야 할까 두렵다. 대면은 꿈도 꿀

수 없을텐데, 부딪치는게 그리울 적도 있다.

이따금 말이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귀바퀴가 아프다.

마스크 걸이가 조이기 때문이다. 이젠 마스

크마져 패션화했다던데, 진보한 마스크도

등장할 것인가. 마스크 이야기가 후세에 전

해질지도 모르겠다. 괴담처럼 말이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마태

9:26)

한담객설閑談客說: 마스크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756회 

운명이라는 것에 내 삶을 걸고 싶지 않았다

. 운명에 모든 걸 건다는 것은 삶에 자신 없는

이들이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빙자한

못난 이름표 같았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

고 싶지 않았다. 삶의 길목마다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

에서 그 누구의 선택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다. 늘 세 아

이에게도 삶에서 특별하지 않은 일상의 소소

한 일들을 통해 엄마의 경험과 이해를 토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

라도 귀는 있어 듣되 사람에게는 생각과 감정

과 의지가 있기에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선택

하고 결정하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생각일 뿐 지금에 와 가

만히 생각하면 운명은 이미 내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프리즘을 통해 와 있었음을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다. 그것은 세상에 대

해 아니 젊음에 대해 아직은 자신이 있었는지

도 모를 일이다.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 속 여

자는 여전히 늙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자고 일어나면 언제나처럼 최면을 걸고 있었

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여자에

게서 하나둘 늘어나는 흰 머리카락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인지하면서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늙지 않을 거라고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교만이 무너지는 순간이

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특성은 자신이

준비하지 않은 뜻밖의 시간과 공간에 부딪혀

깨져야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생각이다

. 거울 속에 비친 모습에 사로잡혀 착각을 사

는 것뿐이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어리석음인 까닭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다저렇다 말하기

좋아한다. 그것은 너무도 작고 초라한 자신의

삶의 일부분일 뿐인데 코끼리 허벅지를 만지

고 다 보았다고 말하는 이치와 무엇이 다를까

. 그저 삶은 말이 아니라 머리로 살든 몸으로

살든 가슴으로 살든 사는 것이다. 결국, 자신

이 경험한 만큼이 자신의 삶이고 인생일 뿐이

다.

내 어머니가 그랬고 내 할머니가 그랬을 그

인생은 뭐 그리 거창할 것도 그렇다고 또 초

라할 것도 없다. 다만, 내게 주어진 삶에 주저

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한 번쯤은 내게 허

락된 운명과 대면할 줄 아는 한 번뿐인 삶에

서 자신이 주체가 되는 멋진 삶이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눈치나 처해진 환경을 미끼로 자

신을 자책하거나 주눅이 들지 않는 존재 가치

로 이미 충분한 누림의 삶이면 좋겠다. 바로

여기에서 지금을 충분히 사는 삶 그래서 지난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살거나 아직 오지 않

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묶여 오늘을 잃지

않는 삶이면 좋겠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귀하다.

하지만 나 아닌 다른 것의 존재 가치를 인정

하기 싫고 하지 않아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나로 충분히 살 수 있

을 때만이 훗날 인생의 황혼길을 걸을 때 아

쉬움이나 후회가 적지 않을까 싶다. 이 세상

에는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

다. 생명의 존귀함은 해산의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도 크든 작든

아픔과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 없이 무엇을 얻

을 수 있겠으며 쉬이 얻은들 그 기쁨이나 행

복이 오래갈까 말이다.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다른 것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

인 까닭이다.

나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할 때만이 자유로운 나를 만날 것이다.

제아무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주문을 외우듯

난 잘살고 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삶은 생각이 아닌 지금 여기를 사는 것이다.

이 너른 세상에서 자신의 작은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생각하면 창조주에 대한

감사가 절로 오른다. 저 바닷가의 백사장에

반짝이는 작은 모래알 하나가 저 높은 산에

구르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리고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

이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아주 작

은 미물들에게까지도 말이다.

하늘이 내게 주신 낙천지명(樂天知命)의

삶의 노래를 부를 때만이 무한한 창조주에 대

한 감사와 유한한 피조물인 나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혜안이 열리는 까닭이

다. 마음의 눈이 열릴 때만이 나의 존재 가치

를 인정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온 우주 만물

에 존재하는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깨닫게 되

는 것이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은가. 이 세상

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내가 지금 여

기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도 이미 충분히 감사하지 않은가. 이처럼 나

아닌 또 다른 존재를 안 까닭에 사랑하지 않

을 수 없고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의 이

유가 되었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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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풍월주 염장공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

고 있다. 그는 재물을 모으는데 욕심이 많아 16

세 풍월주 보종공의 부제로 있을 때 보종의 가

산과 낭도들의 재용을 관리하면서 많은 사취

私取를 하였다. 당시 신라에서 제일가는 금입

택에 살면서도 후세들로 부터 검소했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는 그 재물을 자

신을 위하여 다 쓰지는 않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김유신과 김춘추의 높은 뜻을

미리 간파하고 그들을 도와 삼한을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데 많은 조력을 하였기 때문

이라고 본다. 또한 조숙한 그는 정신연령이 높

아 6살이나 위인 풍월주 보종으로 부터 오히려

형 대접을 받았고, 건장한 체격과 카리스마 넘

치는 그의 통솔력과 지도력은 낭주郎主인 보

종의 몫까지 차지하였다(동시에 보종은 염장

에게 거의 일임하고 어조魚鳥와 화목花木사

이에서 학鶴과 함께 신선처럼 살기를 좋아했

다). 아울러 그는 영웅호색을 실감하게 하듯

첩이 17명이나 있었다. 그의 첩은 모두 그가 이

끄는 낭두郎頭들의 딸이었다. 그는 첩을 각파

에서 골고루 뽑은 것으로 보아 아마도 낭도들

의 화합을 우선시 한것 같기도 하다. 그는 진

골정통파에서 5명, 대원신통파에서 4명, 가야

파에서 8명의 첩을 취하였다. 그리고 염장은

‘칠숙의 난’ 을 진압하는데도 큰 공을 세워

선덕여왕 즉위 후에는 조부調府의 영令이 되

어 김유신과 김춘추에게 많은 재물을 공급하

였고 사적으로도 취부하는걸 잊지 않았다. 또

한 그는 당시 신라의 대저택인 35채의 ‘금입

택金入宅’ 중의 하나인 수망택水望宅을 소

유하였고 거기서 기거하였다. 삼국유사에도

등장하는 금입택의 숫자는 35채인데, 실제로

기록된 숫자는 39채이다. 염장공이 소유했던

수망택이 유일하게 화랑세기에 등장하고 있

다. 당시의 금입택은 현존하는 것이 없지만(아

쉽게도 위치 마저도 알 수 없지만…), 김유신

의 종택이었던 재매정택만이 그 집터를 남기

고 있다.  

염장공은 586년에 태어났으며 35세에 풍월

주가 되었다. 그리고 63세인 648년에 죽었다(

만62세). 그의 부모는 천주공天柱公과 지도태

후知道太后이다. 천주는 진흥왕과 월화궁주

의 아들이다. 월화의 부모는 가야 이뇌왕과 신

라의 양화공주이다. 양화의 부모는 호조와 선

혜왕후이다. 선혜왕후는 제21대 소지왕의 왕

비였다가(사금갑 사건 이후) 폐출되어 문노의

조부인 호조와 사통하여 문노의 아버지 비조

부를 낳았다. 염장의 어머니 지도태후는 일찍

이 사륜(후에 제25대 진지왕)의 비로 용수와

용춘을 낳았다. 그리고 진지왕이(아마도 도화

녀와의 사건으로, 삼국유사에는 진지왕이 죽

은 후에 설화 형식으로 묘사되어 있다) 폐위되

고(579년)나서 곧 죽은 후 천주공과 결혼하여

염장공을 낳았다(586년). 지도의 부모는 기오

공과 흥도이다. 기오는 부모는 홍기와 선혜왕

후이다. 흥도의 부모는 영실과 옥진이다. 지도

태후는 선혜의 손녀이고 천주는 선혜의 외손

녀의 아들이다. 그들이 혼인하여 17세 풍월주

김염장을 낳았다. 즉 그는 용수와 용춘의 이부

동모 동생이다. 용수는 김춘추의 생부이며 용

춘은 형 용수가 죽은 뒤 천명을 부인으로 삼았

고 춘추를 아들로 키웠다.

염장은 어려서 부터 건장한 체격으로 무도

에도 자질이 있었으며 아울러 낭도들을 잘 이

끄는 재능이 있었다. 또한 나이에 구분없이 윗

사람들을 잘 섬기는 처세술도 좋았다. 그래서

어머니 지도태후는 일찍이 그를 호림공에게

보내어 함께 무도를 수련하며 동방 제일의 격

검술의 보유자인 문노의 신기를 전수받게 하

였다. 화랑세기의 기록을 보면,

[공은 건복建福 병오년丙午年 생이고 신사

년辛巳年에 화랑의 주主가 되었다. 태화太和

원년 무신년戊申年에 죽었다. 나이가 63세였

다.

17세 염장공은 천주공의 아들이다. 어머니

는 지도태후이다. 그러므로 공은 용춘공의 이

부동모제異父同母弟가 된다. 공은 풍채가 좋

고 말을 잘했으며, 무리를 다스리고 윗사람을

잘 섬기는 재능이 있었다. 지도태후가 공을 사

랑하여 용춘공에게 맡겨 호림공에게 속하게

했다.]  

건복建福은 신라 제26대 진평왕과 제27대

선덕여왕의 연호이다. 584년2월에서 633년까

지 49년 11개월 동안 사용하였다. 632년에 즉위

한 선덕여왕이 634년에 인평仁平으로 개원하

였다. 건복시대의 병오년은 586년이고 신사년

은 621년이다. 그리고 태화太和는 제28대 진덕

여왕의 연호이자 신라가 독자적으로 사용한

마지막 연호이다. 647년7월에서 650년까지 만

3년 동안 사용하였다. 그리고 650년에 자장율

사(선종善宗, 14세 풍월주 김호림의 아들)의

건의로 당나라의 연호를 받아드려 사용하면

서 태화를 폐지하였는데 정확한 날짜는 알려

져 있지 않다. 그런데 화랑세기에서 인용한 위

의 기록에 보면 ‘태화 원년 무신년’ 인데 태

화 원년은 정미년丁未年이고 무신년은 다음

해인 648년이다(김대문이 화랑세기의 원본에

그렇게 오기誤記하였는지 아니면 필사자 박

창화가 오필誤筆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화랑

세기 원본이 일본에서 돌아와야 하는 또 하나

의 이유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

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태

식 , 김 영 사 ), 한 국 사 데 이 터 베 이 스

(db.his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17세 풍월주風月主 염장공廉長公(1)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주식시장이 연일 요동치고 있다. 제2차

COVID 19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

고 두려운 마음이다. 그런데 주식시장의 테

슬라와 같은 주식은 올해 약 3배로 불어났

다. 주위에 ‘주식투자로 큰돈 벌었다.’라

는 소식도 종종 들린다. 금융회사도 단 $100

불로 Tesla, Google, Netflix, Amazon 주식

에 $25씩 나누어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한

다. 투자자 마음이 오락가락한다. 투자하지

않으면 혼자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투자

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 같기 때문이다

.

이런 시점에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런

버핏의 언급을 기억해 보자. “어떤 회사

주식을 10년 소유할 생각이 아니라면 같은

주식을 단 10분도 소유하지 마라(If you

aren’t thinking about owning a stock for

10 years, don’t even think about owing it

for 10 minutes)”는 충고다. 

테슬라 주식에 투자해서 단기간에 수익

을 기대한다면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

이나 다름없다. 주식투자의 궁극적인 이유

는 자산이 불어나길 기대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로 자산이 불어날 확률이 높게 하기 위

해서는 투자하는데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돈은 최소 5년 이

상 투자해야 한다.

주식시장은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

다. 2~3년 안에 집을 사기 위한 돈이나 곧 대

학가는 아이들 학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자

해서는 안 된다. 돈이 필요할 때 주식시장

이 폭락하면 큰 손해를 보고 찾아야 하기 때

문이다. 올해 3월을 기억해 보자. 주식시장

을 대표하는 S&P 500 인덱스가 무려 32%

폭락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오랜 기간을

투자하면 할수록 원금은 물론 나의 소중한

돈이 불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투자하는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

일반 투자자 대부분은 투자하는 시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식가격이 쌀 때

투자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마음

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가격이 하락해도

투자하지 못한다. 폭락하는 시장에서 투자

하면 주식시장이 더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

기 때문이다.

장기투자로 주식시장이 현재보다 높아

질 것인가 낮아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현재보다 주식시장이 하락한다고 생각하

면 이런 분은 투자할 이유가 없다. 투자는

현재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투

자하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은

연평균 15%씩 상승했다. 지난 90년의 주식

시장은 평균 약 10%이다. 이런저런 생각으

로 고민하다 투자하지 않았다면 주식시장

의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투자는 여러 개의 인덱스 펀드를 중심

으로 자산분배와 분산투자를 해야 한다.

최근 투자하면 어느 특정한 회사의 개별

적인 주식, 즉 Tesla, Google, Netflix,

Amazon, Apple, Microsoft, Apple 등과 같

은 주식을 생각한다. 테슬라 주식이 7개월

만에 3배로 불어났지만, 하락 없이 계속 상

승한 것은 아니다. 3월 말에는 거의 반 토막

으로 떨어진 적도 있다. 과거는 분명하게

보이기에 테슬라와 같은 주식에 투자하지

못한 것을 후회도 하고 투자한 사람은 기쁜

마음을 가진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미국의 자동차회사를 비롯하

여 토요타, 폭스바겐, 그리고 한국의 자동

차 회사들도 전기차 생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박을 기대하는 투자나 재미로 한다는

투자는 투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식에 투자는 하지만 실제는 도박이나 다

름없기 때문이다. 일반 투자자는 많은 사람

이 이미 알고 있는 회사 즉 테슬라와 같은

주식들만 언급한다. 그러나 주식 대박 하면

올해 2,664%로 상승한 Novovax와 같은 주

식이며 현재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에 투자

해야 한다.

인덱스 펀드는 투자 자체가 분산투자 되

어 있다. S&P 500 인덱스는 미국 500대 회

사로 구성된 종목이다. 500개 회사 중 서너

개의 회사가 망한다고 해도 큰 손실이 없다

. 채권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에도 약 2,000

종류의 채권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 이민 와서 한 푼 두 푼 번다는 것

이 쉬운 일이 아니다. 평생 일할 수도 없다.

주식투자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한

다. 투자 위험성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특

정한 회사의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반 투자자는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형

성하여 투자의 기본을 따르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것이 편안한 은퇴 생활로 이어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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